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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and smart device overdependence tendency. In addition, it examine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young children’s self-
regulation ability on the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tendency through structural model analysis.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225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living in G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18.0 and AMOS ver. 18.0 to carry out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The findings reveal that self-regulation ability negatively correlates with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tendency. Moreover, the mother’s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indirectly affected the young children’s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tendency through self-
regulation.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completely 
mediates the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and indirectly affects the smart device 
overdependence tendency.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reveal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hat affect 
young children’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in a social situation where the problem of young 
children’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has become more serious. Essentially, the findings can be 
utilized to develop a smart device overdependence preven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Keywords: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regulation ability,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tendency,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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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디지털 시대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은 디지털 키즈

(digital kids)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이들의 삶에 스마트기기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huler, 2007). 스마트기기는 다

양한 자극 제공, 높은 접근성, 신속한 반응성을 바탕으로 유아

의 매력적인 놀잇감이 되었고, 많은 부모들은 스마트기기를 

양육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Durkee et al., 2016; 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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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 Jeong., 2019). 스마트기기는 현실감 있는 정보제공 

및 능동적인 정보탐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습매체로 활용

될 수 있고(K.-J. Yoo, Kim, Lee, & Han, 2013), 화상을 활용하여 

멀리 있는 친지,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측면이 있지만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유아의 발달

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스마트기기의 과다한 사용은 스마트기기 중독(smart device 

addiction), 스마트기기 과의존(smart device overdependence)

이라는 용어로 지칭된다. 스마트기기 중독이라는 용어가 보

편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중독이라는 용어 자체가 병리적 사

용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과(J. H. Kim, 2013; Oulasvirta, 

Rattenburry, Ma & Raita, 2012), 스마트기기의 문제적 사용에

도 불구하고 내성이나 금단현상을 겪지 않을 수 있어 중독이

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S.-K. Park & Kim, 

2003) 최근에는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라는 용어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유아의 경우 중독 현상에 이르기보다는 과다사용

이나 과의존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Kwon, Park, You., 

& Han, 2016)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자 한다.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스마트기기를 과도하게 이용함

으로써 스마트기기에 대한 현저성 증가 및 이용 조절력 감

소와 같은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1). 유아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정의를 살펴보면 유아가 스마트기기에 의존 및 

몰입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부적응이 발생하는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S. Lee & Lee, 2020). 

스마트기기의 과다사용은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Sim, 2020). 먼저 스마트기기의 오랜 사

용은 유아의 신체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팝콘브레인

(popcorn brain)이라고 불리우는 뇌 기능 장애현상을 가져오기

도 한다(Sung, Byun, & Nam, 2015). 또한 스마트기기의 과도

한 사용은 친사회적 행동,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등 사회.정서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Y.-Y. Kim & Choi, 2016), 산

만함, 폭력성 발현 등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Jo & 

Hong, 2019). 이처럼 성장과 발달에 있어 기초가 되는 유아기 

시기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더 치명적일 수 있고(McDaniel 

& Radesky, 2018),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청소년기와 성인기

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Shin & 

Lee, 2015).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가? 핵가족

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가족구성원과 함께 하는 시간

이 줄어들었고, 저출산으로 인해 함께 놀 수 있는 형제 . 자매

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회 . 환경적 변화로 인해 유아들은 가

족, 친구 대신 스마트기기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를 양

육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모들이 휴식과 편리를 위해 스마

트기기를 더욱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m, 2020).

실제로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과의존 위험군 상승폭은 1% 

내외였으나 2019년에서 2020년 과의존 상승폭은 3.3%로 나

타나 코로나 이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크게 증가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아동은 27.5%로 전년대비 4.4% 증

가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1).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대

한 부모의 관심과 더불어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밝히는 것

이 중요하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크게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 개인내

적 요인으로는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등이 보고되고 있고

(Yim, Kim, & Hong, 2014), 환경적 요인으로는 양육태도, 양육

행동,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등이 보

고되고 있다(Fischer-Grote, Kothgassner, & Felnhoner, 2019; Jang 

& Chung, 2021; H. Y. Jung & Choi, 2021; Song & Cha, 2021).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과 스마트기기 과의

존 간의 유의한 관계가 보고되어(S.-H. Kim & Hwang, 2017; 

LaRose, Lin, & Eastin, 2003; E. G. Lee, 2021; Seo & Cha, 2020; 

Song & Cha, 2021; J. Yoo & Han, 2021), 유아의 개인내적 변인

으로 자기조절능력을 선정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이란 사회적 

기준과 규칙을 따르기 위해 즉흥적인 성향이나 욕구를 억제

하는 능력으로(Bauer & Baumeister, 2011), 유아가 스스로 자신

의 행동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겠다

(H.-J. Choi & Kim, 2015; Vohs & Baumeister, 2004).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따르는 능력(Ba-

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유혹 및 충동 억제능력

(de Ridder et al., 2012), 만족지연능력(Brownell, Etherudge, 

Hugeford, & Kelly, 1997)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Song & Cha, 2021). Mascia, Agus와 Penna (2020)의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J. Yoo와 Han (2021)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스마트폰 몰입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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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조절능력은 스마트

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필요함을 가정할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영아기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만 3세에서 만 5세에 도약적인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Bronson, 2000). 자기조절능력은 뇌와 신체의 발달을 통

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양육자와의 상호작용과 양육방식이 자

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Kopp, 1982; Song & Cha, 2021). 어머니는 유아와 많은 시간

을 함께 하고, 유아의 직접적인 환경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Nam-Kung, 2014; Song & Cha, 2021). 

정서표현성이란 정서와 관련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지

속적인 패턴 또는 스타일로 내적인 정서에 대한 외적 표현을 

의미한다(Halbert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어

머니의 정서표현을 유아가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정서표현에 

대한 규칙을 내재화하며(Dunsmore & Halberstadt, 1997), 정서

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유아기 시

기 부모와의 정서적 경험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Denham & Kochanoff, 

2002). Halberstadt 등(1995)은 정서표현성을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정서표

현성은 애정, 관심, 공감 등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

며,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비판, 경멸,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E. M. Jung & 

Kim, 2016; Kilpatrick, Bissonnette, & Rusbult, 2002; M.-J. Kim 

& Yu, 2011)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자녀가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유아가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에 부정적 정서표현은 자녀를 산

만하게 만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며, 쉽게 짜증을 내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등 자기조절 및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및 부정

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

이 밝혀졌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E. M. Jung & 

Kim, 2016; S. J. Moon & Moon, 2017). Eisenberg, Fabes, Guthrie

와 Reiser (2000)에 의하면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자신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M.-S. Choi와 Kim (2014)에 의하면 부모의 정서표

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강력한 예측변인이라고 하였

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

현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나타난 반면 부

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낮춘다고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H. Choi, 

2017; E. M. Jung & Kim, 2016; H. Kim & Baik, 2020) 부정적 

정서표현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

다(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Y. S. Lee, Chong, & Lee, 

2006). 이에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이 

많다. 유아들 대부분이 부모를 통해 최초로 스마트기기에 접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있어 어머

니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Bittman, 

Rutherford, Unsworth, 2011; W. S. Lee & Sung, 2012). 주로 양

육태도 및 양육행동(Fischer-Grote, Kothgassner, & Felnhoner, 

2019; H. Y. Jung & Choi, 2021), 애착(K. I. Moon & Lee, 2016) 

등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관련있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고(M.-J. 

Bae, 2008; Han, 201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스마트

기기 과몰입이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G.-H. Bae, 2017)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역시 유아의 스마트기

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은 단일변인으로 설명되

기 어려우므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아의 환경적 요인

과 개인내적 요인에 대한 구조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서 본 연구는 유아의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

아의 내적 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

가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된 현 시점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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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유아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경향성 간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특

성을 살펴보면 남아가 123명(54.7%), 여아가 102명(45.3%)으

로 나타났고, 만 3세 76명(33.8%), 만 4세 59명(26.2%), 만 5세 

90명(40.0%)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과의존 군으로 분류

하여 살펴보면 일반 사용자군 192명(85.3%), 잠재 위험 사용

자군 29명(12.9%), 고위험 사용자군 4명(1.8%)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1명(0.4%), 30대 127명(56.4%), 

40대 96명(42.7%), 50대 1명(0.4%)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

력은 고졸 이하 3명(1.3%), 전문대졸 23명(10.2%), 대졸 197명

(87.6%), 대학원 이상 2명(0.9%)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

은 전문관리직 62명(27.6%), 일반사무직 100명(44.4%), 서비

스직 15명(6.7%), 자영업 7명(3.1%), 주부 41명(18.2%)으로 나

타났다. 가정소득은 200만원 미만 1명(0.4%), 200∼400만원 

미만 16명(7.1%), 400∼600만원 미만 84명(37.4%), 600∼800

만원 미만 75명(33.3%), 800만원 이상(21.8%)로 나타났고, 자

녀수는 1명 56명(24.9%), 2명 152명(67.6%), 3명 이상은 17명

(7.6%)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와 Fox (1995)가 개발한 Self-

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 (SEFQ) 간편형 척도

를 Yeo (2009)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

도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긍정적 정서표현성

에 관한 12문항,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관한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의 정서표현성을 보고하

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가정에서 기쁨, 

사랑, 공감과 관련된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애정이나 사랑을 표

현한다.”, “누군가 슬퍼하면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한다.” 등이 

있다.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분노, 짜증, 비난 등의 정서를 표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가정에 문제

가 생기면 서로를 탓한다.”, “사소한 짜증에 순간적으로 화를 

표현한다.” 등이 있다.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

성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5점)까

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의 정서표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며,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J.-R. Lee (2003)가 개

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

동억제, 정서성 4개의 하위요인,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인식하는 유아의 모습을 평가

한다. 문항의 예로는 “우리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

를 예측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우리 아이는 게임이나 놀이

를 할 때 자신이 지고 있어도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 등

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자기조절능력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1이며, 자기평가 .87, 자기결정 .84, 행동억

제 .82, 정서성 .82이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에서 개발한 스마트

폰 과의존 유아동 관찰자 척도를 S. Kim (2018)이 스마트폰을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로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절실패(self-control failure), 현저

성(salience),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 3개 하위요인,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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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9점에

서 최고 36점으로 나타난다. 총점 28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자

군, 24∼27점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23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에 해당된다. 본 연구 대상은 일반사용자군부터 고위

험 사용자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

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스마트기

기 과의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며, 조절실패 .85, 

현저성 .89, 문제적 결과 .84이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G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5곳과 유치원 1곳을 

임의 표집한 후,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만 3-5세 유아 어머

니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이전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배포하여, 연구에 동의한 어머니에 한

해서만 설문이 진행되었다.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52

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거하고 총 225

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18.0 (IBM Co., 

Armonk, NY)를 사용하여 주요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보았고, bootstrapping 검정방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Results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측정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적상관

을(r = .42, p < .001),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과 부적 

상관(r = -.22, p < .001)을 보였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부적 상관을 (r = -.33, p < .001), 유아

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3, 

p < .001).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

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42, p < .001). 

또한 측정변인의 정규분포성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왜도

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절대값 .06∼.18사이로 나타나 

±2를 넘지 않았고, 첨도는 절대값 .33∼.52사이로 나타나 ±4를 

넘지 않았으므로 측정변인의 정규분포성 가정이 만족되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고, 이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χ2 검증, TLI, CFI, GFI, RMSEA 지수를 사용한

다. χ2 값은 표본 수와 자유도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 수가 많은 

경우 대부분 p값이 .05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다른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1 2 3 4

1 ―

2  -.33*** ―

3   .42***   -.33*** ―

4  -.22***    .23***   -.42*** ―

M      3.86 2.30 3.70 1.94
SD .47  .48  .49  .55
Skewness      -.15  .06  .09  .18
Kurtosis      -.45  .33 -.52 -.49
Note. 1 =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2 =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3 = Self-regulation; 4 = Smart device overdependence 
tendency.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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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TLI, CFI, GFI

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고, RMSEA의 경우에

는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Woo, 2022). 본 연

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103.331(df = 23, p < .001), TLI 

.904, CFI .902, GFI .905, RMSEA .080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

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델의 잠재변수들 간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85 이하로 나타나 

구조변인들 간 변별타당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

을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부하량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어머니의 긍

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

Table 2
Parameter Estimates of Model 

Pathway B β SE CR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	 Self-regulation .24 .38*** .06 4.35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	 Self-regulation -.17 -.27*** .05 -3.42

Self-regulations	 →	 Smart device overdependence tendency -.38 -.44*** .10 -3.68

***p < .001. 

Figure 1.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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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거쳐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완전매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 = 104.031(df = 25, p < .001), TLI .905, CFI .904, 

GFI .904, RMSEA .078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

다고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 추정치 결과를 Table 2,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

의 자기조절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β = .41, p < .001),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7, p < .001). 유아의 자기조절능

력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4, p < .00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

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확인하

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시행하였다(5000회). 변인들의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긍

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능력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95%

의 신뢰구간(CI) 범위가 -.11∼.-.24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부

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능력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95%

의 신뢰구간(CI) 범위가 .06∼.19로 나타났다. 상한값과 하한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및 부정적 정서표현성

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거쳐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으

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

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정

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거쳐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으로 가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연구모형은 어머니

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그에 대한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Pathway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	 Self-regulation .38*** ― .38***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	 Self-Regulation -.27*** ― -.27***

Self-regulations 	 →	 Smart device overdependence tendency -.44*** ― -.44***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 -.17*** -.17***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	 Smart device overdependence tendency ― .12** .12**

**p < .01, ***p < .001. 

Figure 2. Structural equation model.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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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

향성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의 유의미

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거쳐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가 애정, 관심, 공감 등을 자주 표

현할수록 자녀가 외부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정서 및 행동

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비난, 짜증, 분노 등을 자주 표현할수록 

자녀가 외부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표현성 차원에 따라 자기

조절능력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

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정적 영향을,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

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H. Choi, 2017; E. M. Jung & 

Kim, 2016; H. Kim & Baik, 2020).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도움이 된다고 나타난 선행연

구(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Y. S. Lee, Chong, & Lee, 

2006)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Halberstadt 등(1999)은 적절하

게 표현된 부정적 정서는 자녀에게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자기조절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고, Y. 

S. Lee, Chong과 Lee (200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정서표현

성을 약한 부정적 정서표현과 강한 부정적 정서표현성으로 구

분하여 약한 부정적 정서표현만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도

움이 된다고 하였다. 즉,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약한 부정적 정

서표현과 적절하게 표현된 부정적 정서일 경우에 자녀의 자기

조절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난, 

분노, 경멸과 같은 어머니의 잦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측정하

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본다. 

즉, 어머니의 잦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자녀가 모방함으로써 

적절한 정서전략을 배우지 못하고(Cole, Michel, & Teti, 1994), 

자신의 주의와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략을 적절하게 배

우지 못하게 되어(H. Choi, 2017)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어려

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

존 경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조절능력이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 연구(Hong, 2021; Mascia, Agus, & Penna, 2020; Song & Cha, 

2021)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

을 억제할 수 있고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유아

는 스마트기기 사용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부모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반대로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유아는 즉각적인 욕구 지연

이 어렵고,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하여 스

마트기기에 과의존될 위험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거쳐 유아

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의 관계를 통

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미비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어머

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나타난 B. Park과 Park 

(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

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매개효과를 보였

다는 Eisenberg 등(200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조절능력을 거쳐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도 간적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정

서표현성이 유아에게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애정과 공감

을 자주 표현하게 되면 자녀가 정서 관련 지식 및 타인의 정서

반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증진되

고(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

을 자녀가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주의와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

할 수 있게 된다(H.-J. Kim, 2001). 즉,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

현은 유아가 스스로 사전에 계획하고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해서 자신을 평가하는데 도

움을 주고(H. Choi, 2017), 즉각적 충동 및 행동을 억제하여 좋

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한다(Y. S. Lee, Chong, & 

Lee, 2006). 이처럼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자녀의 자

기조절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유아가 스마트기기 

사용 욕구를 적절하게 억제하고, 부모의 지시나 사용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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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스마트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비난,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자

주 표현하게 되면 자녀가 과제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쉽게 짜

증을 내거나 포기하게 하며(M.-J. Kim & Yu, 2011), 문제 상황

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통제력 및 조절력을 기르는데 어

려움을 갖게 한다(H.-J. Kim, 2001). 이처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어 유아가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충동을 지연하지 못하고 스마

트기기 사용과 관련된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스마

트기기에 쉽게 과의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함축하는 의미는 어머니가 애정, 감사, 칭찬

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하지 않고, 비난, 분노, 짜

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자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차적으

로는 유아가 스마트기기 사용을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조절하

지 못하여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의 정서표현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서표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애정 및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공감

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비난, 분노와 같은 부정

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자주 표현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부정적

인 감정을 조절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 스스로도 

적절한 정서표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개입 역시 

중요하다. 정부 및 지자체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정서표현

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상담 및 코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기조절능력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유아의 스마트기

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 및 유아교육기관

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을 해야 

한다. 자기조절능력은 유아기 시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

달과업이자(Bronson, 2000)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발달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Elias & Berk, 2002) 유아의 자기조절능

력 증진을 위한 개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

로 가정에서는 유아와 함께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된 간단

한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규칙을 유아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

록 동기를 제공하고 칭찬과 같은 강화물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조절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자기

조절능력 증진을 위한 놀이 및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

기조절능력은 놀이를 계획하고, 놀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행하면서 발달되므로(Casey, 1990),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능

동적인 자기조절을 위한 놀이 활동을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유아에게는 

자기조절능력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유

아에게 긍정적이고 적절한 정서표현을 함으로써 유아에게 건

강한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기조절능

력 문제로 인하여 스마트기기에 과의존된 유아를 대상으로 어

머니와 긍정적인 정서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부모-자녀 프로

그램 및 Filial Therapy (FT: 부모-자녀 놀이치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G시의 유아로 제한하였는데 후

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유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유아의 어머니로 선

정하였는데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상

황을 반영하여 아버지 변인을 포함시켜 연구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변인 측정은 자기보고식 설문과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보고하는 설문방식으로 이루어

져 주관적 판단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직접 관찰이나 면접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변인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빈도의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나 후

속 연구에서는 빈도 및 강도를 모두 포함한 정서표현성을 측

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차원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효과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부정적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적절한 정서표현의 중요성을 

밝혔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거쳐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에 미치는 구조적 경로를 확인

하였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서 

유아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개입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

제가 더욱 중요해진 사회적 상황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

존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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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아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욱 증가한 현 시점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표현성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

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스마트기기 과의존 

유아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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